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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선택과� 집중’� 대학지원� 여전히� 맹위

연구개발� 지원,� 상위� 10개� 대학이� 44%� 독식

연구개발� 주도하는� 교육부� 외� 타� 부처,� 지방대� 외면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정지원� 방식� 개선� 필요

1.� 정부� 재정지원�

□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재정알리미(http://uniarlimi.kasfo.or.kr)에 공시된 2019

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전문대학 136교이며, 이들 대학이 2019년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 국공립

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성격의 재정지원 수혜액을 사업유형별(연구

개발, 인력양성), 중앙행정부처별로 분석했다. 

학자금지원�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액

국공립지원� :� 국공립대� 인건비,� 시설확충비,� 운영비� 등� 지원액

일반지원� :�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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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학자금지원 국공립지원 일반지원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학 2,707,568  25.6 3,100,808  29.3 4,772,017 45.1 10,580,393 100.0 

전문대학 1,088,911  69.4 14,339 0.9 466,052 29.7 1,569,302 100.0 

전체 3,796,479  31.2 3,115,147  25.6 5,238,069 43.1 12,149,695 100.0 

주1)� 간접지원비� 제외

주2)�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 먼저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

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

이 3조 7,965억 원, 국․공립지원이 3조 1,151억 원, 일반지원이 5조 2,381억 원

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한다. 

2.� 일반지원�

1)� 사업유형별� :� 연구개발,� 인력양성

□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지원(43.1%)이다. 국가장학

금 도입으로 학자금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지원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학

교육 및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지

원은 여전히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주목되는 점은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지원이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

(45.1%, 4조 7,72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일반지원 비중이 

29.7%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금액면에서도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년제 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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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19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 73 2,456,499  33,651 125 2,315,517  18,524 198 4,772,017  24,101 

전문대학 43 149,314 3,472 93 316,739 3,406 136 466,052 3,427 

전체 116 2,605,813  22,464 218 2,632,256  12,075 334 5,238,069  15,683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본교와� 분교� 분리

대비된다.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661억 원으로, 4년제 대학 일반지원의 1/10에 

불과하다.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반지원사업,�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225억,� 지방� 121억

□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에서 지방대학 의 대학

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1/2 수준이다. <표2>에 따르면,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

액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

당 지원액이 34~35억 원으로 낮으며,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일반지원의 격차 원인을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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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은 크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

양성 사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인력양성과 연구개

발을 모두 포함하는 공통사업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인력양

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49억,� 지방� 52억

□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116교)의 대학당 금액이 

59억 원, 지방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218교)의 대학당 금액이 57억 원으

로 큰 차이가 없다.

<표3>� 2019년� 지역별� 사업유형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
연구개발

73 
1,720,889  23,574 

125 
1,133,360  9,067 

198 
2,854,249  14,415 

인력양성 543,892 7,451 929,344 7,435 1,473,236  7,441 

전문
대학

연구개발
43 

7,047 164 
93 

6,286 68 
136 

13,333 98 

인력양성 141,100 3,281 310,452 3,338 451,553 3,320 

전체
연구개발

116 
1,727,935  14,896 

218 
1,139,646  5,228 

334 
2,867,582  8,586 

인력양성 684,992 5,905 1,239,796  5,687 1,924,789  5,763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통사업� 제외

주3)� 본교와� 분교� 분리

□ 반면, 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소

재 대학 149억 원의 1/3 수준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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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 원으로 큰 차이

가 난다. 즉,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 격차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연구개발(R&D)�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3.8%� 차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서울� 소재� 대규모대학+포항공대’

<표4>� 2019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사업유형별�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 인력양성

대학명 소재지 금액 비율 대학명 소재지 금액 비율

서울대 서울 299,443 10.4 한국기술교대 충남 67,150 3.5 

연세대 서울 203,961 7.1 성균관대 서울 29,546 1.5 

고려대 서울 166,306 5.8 한양대 서울 24,420 1.3 

성균관대 서울 121,684 4.2 부산대 부산 23,994 1.2 

부산대 부산 85,752 3.0 강원대 강원 22,710 1.2 

한양대 서울 83,227 2.9 전남대 광주 21,799 1.1 

경북대 대구 80,804 2.8 충남대 대전 21,640 1.1 

경희대 서울 75,092 2.6 아주대 경기 21,437 1.1 

포항공대 경북 71,104 2.5 고려대 서울 20,930 1.1 

전남대 광주 68,329 2.4 인하대 인천 20,279 1.1 

소계　 1,255,703 43.8 소계　 273,906 14.2 

전체　 2,867,582 100.0 전체　 1,924,789 100.0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연구개발� 인력양성� 공통사업� 제외

주3)� 전체� :�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지원액

주4)� 본교와� 분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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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

개 대학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한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

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

양대, 경희대 등 서울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

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만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

들 대학도 10위권 내에 있긴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와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크다. 

2)� 정부부처별� :� 교육부,� 교육부� 외� 타부처

□ 한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재정지원을 분석했다.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부터 살펴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 원), 교육부 외 타 부처 가 52.5%(2조 7,510억 

원)를 차지한다. 즉, 일반지원에서는 교육부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이 더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지원,� 교육부(2조5천억)� <� 교육부� 외� 타부처(2조8천억)

교육부� 외� 타� 부처,�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36억,� 지방� 54억

□ 교육부 외 타 부처 중에서는 전체 지원액의 29.5%(1조 5,446억 원)를 차지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위다. 그 뒤를 산업통상자원부(3,156억 원, 6%),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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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1,936억 원, 3.7%) 등이 잇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격차가 큰 

편이다. 

<표5>� 2019년�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처 금액 비율

교육부 2,487,108  4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4,568  29.5 

산업통상자원부 315,602 6.0 

중소벤처기업부 193,575 3.7 

고용노동부 145,012 2.8 

보건복지부 137,623 2.6 

식품의약품안전처 79,391 1.5 

농촌진흥청 65,374 1.2 

농림축산식품부 57,555 1.1 

국토교통부 44,153 0.8 

환경부 36,579 0.7 

해양수산부 35,237 0.7 

문화체육관광부 26,266 0.5 

외교부 24,173 0.5 

기상청 15,522 0.3 

행정안전부 11,127 0.2 

산림청 10,921 0.2 

특허청 3,420 0.1 

통일부 3,061 0.1 

해양경찰청 1,504 0.0 

여성가족부 262 0.0 

국가보훈처 36 0.0 

합계 5,238,069  100.0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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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지원액 차이는 교육부와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모

두 나타났으나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 대학당 지원액이 88억 원, 지방대학은 67억 원으로, 지방

대학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의 76% 수준이다. 

□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인데 반해 지

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의 1/3 수준인 셈이다.

<표6>� 2019년� 교육부� 및�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 교,� 백만원)

구분
수도권 지방 전체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대학수 금액 대학당

교육부

116 

1,023,540  8,824 

218 

1,463,569  6,714 

334 

2,487,108  7,446 

교육부� 외�
타부처

1,582,273  13,640 1,168,688  5,361 2,750,961  8,236 

전체 2,605,813  22,464 2,632,256  12,075 5,238,069  15,683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본교와� 분교� 분리

주3)�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1.3%� 차지

10개� 대학� 중� 지방대(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제외)는� 부산대,� 경북대� 뿐

□ 상위 10개 대학의 독식현상도 교육부보다는 교육부 외 타 부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은 교육부 전체 지원액의 24.2%

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 외 타 부처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은 교육부 외 

타 부처 전체 지원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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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교육부 외 타 부처

의 지방대 외면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 상위 10개 대학

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에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포항공대와 한국기술교대가 특성화대학임을 감안하면 10위

권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와 경북대뿐이다.  

<표7>� 2019년� 교육부� 및� 교육부� 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상위� 10개� 대학

(단위� :� 백만원,� %)

교육부 교육부� 외� 타� 부처

대학명 소재지 금액 비율 대학명 소재지 금액 비율

서울대 서울 98,153 3.9 서울대 서울 272,487 9.9 

연세대 서울 70,438 2.8 연세대 서울 178,124 6.5 

성균관대 서울 63,970 2.6 고려대 서울 148,610 5.4 

고려대 서울 62,985 2.5 성균관대 서울 110,575 4.0 

부산대 부산 62,215 2.5 한양대 서울 79,339 2.9 

경북대 대구 58,592 2.4 부산대 부산 78,719 2.9 

전남대 광주 53,284 2.1 포항공대 경북 77,377 2.8 

전북대 전북 46,450 1.9 경북대 대구 66,902 2.4 

충남대 대전 45,348 1.8 경희대 서울 63,368 2.3 

강원대 강원 41,628 1.7 한국기술교대 충남 60,339 2.2 

소계 603,063 24.2 소계 1,135,841 41.3 

전체 2,487,108 100.0 전체 2,750,961 100.0 

주1)� 학자금지원,�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

주2)� 전체� :�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및� 전문대학� 136교� 대상� 지원액

주3)� 본교와� 분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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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반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그

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원이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학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재정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

제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10%에도 못미칠 정도로 연

구개발지원은 교육부 외 타 부처에 의존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부 외 타 부처 중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액의 65.3%를 4개의 과학기술원과 위에 언급된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

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우리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

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

색해야 한다. 또한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

여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